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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망내피증
  닭의 1차 면역기관은 체액성 면역에 주로 관계하는 F낭과 세포 개재성 면역에 주로 관련되는 흉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1차 면역기관이 손상되면 면역능력이 저하된다. 닭 질병중에서는 이들 1차 면역기관을 손상시키는 질병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들 질병들은 그질병 자체로는 뚜렷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나 면역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2차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쉽게 나타날 수 있으며 백신의 방어효과도 감소하게 된다. 
  세망내피증은 닭에서 면역능력을 가장 심하게 저하시키는 질병중의 하나이다. 세망내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한가닥의 RNA 핵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증식중에 DNA로 변할 수 있는 독특한 감염과정을 거치는 바이러스로 칠면조, 닭, 오리 등에서 병증을 유발한다. 닭에서의 세망내피증은 급성 및 만성 세망세포 종양이 나타날 수 있으며, 1차 면역기관이 심하게 손상되어 면역능력이 저하되는 왜소병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만성종양과 왜소병증후군의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왜소병 증후군은 심한 증체저하와 면역능력의 저하를 특징으로 선위염, 장염 및 빈혈 등이 나타나며 감염되는 일령에 따라서는 깃털의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왜소병 증후군을 앓는 닭들은 F낭과 흉선이 심하게 파괴되어 체액성 면역뿐 아니라 세포 개재성 면역이 크게 저하된다. 이러한 면역능력 저하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방어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으며 생독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백신후유증이 증가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질병 특히 곰팡이성 질병이나 콕시듐증과 같은 기생충성 질병 및 계두나 전염성 후두기관염과 같은 세포 개재성 면역이 질병방어에 주도적인 역활을 하는 질병 등에 대한 저항성이 크게 떨어진다. 

2. 면역억제
  표 1은 세망내피증 감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면역억제때문에 2차 질병감염에 따른 저항성 감소가 나타난 실험 결과이다. 즉, 1일령때 세망내피증과 이후에 언급할 닭 전염성 빈혈 바이러스에 각각 감염된 닭에 4주령때 전염성 후두기관염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감염 대조군은 14% 정도의 폐사가 있었으나 닭 전염성 빈혈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은 45%, 세망내피증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은 73%의 폐사가 나타나 이들 면역억제성 질병에 감염된 닭은 이차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야외 계군에서도 위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면역억제성 질병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계군에 전염성 후두기관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폐사율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가 있다.

	 
	
표 1. 세망내피증 및 닭 전염성 빈혈에 감염된 닭에서의 전염성후두기관염 2차 감염시의 폐사율
감염질병

폐사수/접종수(폐사율, %)

1일령 

4주령

세망내피증
닭전염성 빈혈
- 

전염성후두기관염
전염성후두기관염
전염성후두기관염 

8/11(73)
5/11(45)
2/14(14) 



	 
	 
	 
	 
	 
	 

	 
	  하지만 이러한 세망내피증의 피해, 즉 면역능력의 저하는 감염되는 일령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닭에서는 2주이내의 어린 일령에 감염되거나 혹은 난계대 전염되었을 경우에만 나타난다. 세망내피증의 감염된 개체가 깃털이나 기타의 경로를 통해 외계로 바이러스가 배설되어 계사의 깔짚 등에 오염되고 이를 통해 건강한 닭이 감염되는 수평전파도 자주 일어나지만 이러한 감염경로로 질병이 전파되었을 경우에는 전혀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질병의 피해는 내성감염된 모계(항체의 반응이 없으면서 바이러스를 계속 배설하는 모계)가 생산한 종란을 통해 질병이 전파되었을 경우이거나 조기에 질병에 노출될 경우에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질병은 백신 등을 사용하여 수평으로 감염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으며 수직감염되는 경우를 차단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